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9.(화) 14:00 (2026. 9. 30.(수) 조간)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노동존중 문화, 전국으로 확산 지속

-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올해 5번째로 안산시에서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9일(화), 경기 안산시에서 4개 노동권익
재단*, 안산시와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흥 소재 기업 및 지역사회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노동자에게 각자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서로의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눴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체결한 ｢이주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야, 너’ 등의 호칭 대신 이름(00님, 00씨)으로 부르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울산을 시작으로, 5월 광주, 6월 
경북 예천, 8월 충남 아산에 이어 안산에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울산에서 이주
노동자의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한 포크 나눔과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진행
했다. 오는 11월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옷과 방한
용품 나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안산시, 안산노동지청, 안산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안산지부,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는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안산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하고, 일터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행사에 참석한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일터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안전을 살피는 작은 실천이 전국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노동존중과 안전의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2.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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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행사 개요

□ (주최) 고용노동부, 4개 노동권익재단*, 안산시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일시) ’26. 9. 29.(화), 14:00∼15:00

□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참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경기청장, 안산지청장, 안산시장, 박해철 의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지역 사업주, 이주노동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이주노동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 전달 및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1 (‘1) ⦁개 회
사회자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14:01~14:06 (‘5) ⦁참석자 소개

14:06~14:10 (‘4) ⦁경과보고

14:10~14:13 (‘3) ⦁개회사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14:13~14:25 (‘12) ⦁인사말씀
안산시장, 박해철 의원, 

고용노동부

14:25~14:30 (‘5) ⦁이주노동자 발언

14:30~14:40 (‘10)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안산 선언｣ 서명
⦁대형 안전모 서명

(정부) 안산시장·안산지청장
(사용자) 안산상공회의소

(노동자) 민주노총·한국노총

14:40~14:55 (‘15) ⦁안전모 전달

14:55~14:59 (‘4) ⦁단체 사진

14:59~15:00 (‘1) ⦁폐 회



붙임 2  기획조정실장 인사말씀 * 실제 현장에서의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주신 

박해철 의원님과 이민근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님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전태일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이주노동자 여러분과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지에서 노동존중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안산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여러분은 우리 일터 곳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동료로 기억하고,

서로의 안전을 함께 살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마음과 약속이

각자의 일터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변화가 시작되고,

더 많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주노동자 여러분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